
 

신년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에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댁내 가정에도 평안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의 안전보건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남다른 마음가짐과 각오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이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어느 한 명의 

안전·보건 관리자나 하나의 안전보건 담당 조직이 전사적 안전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

니다. 최고경영자부터 일선 현장의 노동자까지 이제는 모두가 안전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챙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귀중하고 고귀한 사

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값진 그 발걸음에 우리 대한산업안

전협회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 파트너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

한 ‘IoT 기반의 차세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안전관리가 산

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챙기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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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 분야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노·사·정간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

난해 우리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해 여러분

들의 애로사항과 보완이 시급한 내용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

식으로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안전보건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

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중대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

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이들 사업장

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터 나가는 일에 우리 대한산업

안전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

하지만, 강인한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아 그 어떤 역경도 굳건히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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